
□ 외교부는 4.28.(목) ‘2021-22 한-메콩 교류의 해’ 기념 논문 공모전 

시상식 및 발표회를 개최하였다. 

    ※ 메콩 지역 5개국은 메콩 강 유역(총 길이: 약 4,020km)에 위치한 캄보디아, 라오스, 
미얀마, 태국, 베트남을 지칭 

  ㅇ ‘한-메콩 교류의 해’를 기념하여 최초로 개최된 이번 논문 공모전에는 

‘한-메콩 협력의 미래 발전 방향 연구’를 주제로 국내외 

대학(원)생들의 논문 총 69편이 접수되었으며, 2차례의 심사를 거친 결과 

최우수상 1편, 우수상 2편, 장려상 5편이 선정되었다. 

    ※ 수상자 및 논문 제목
     - 최우수상(정주희,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교): Overcoming middle power framework: South Korea’s role positioning in Mekong-ROK cooperation
     - 우수상(조상희·김태은·이다선, 서울대학교): 한-메콩 국가 간 농산물무역분야 영향 요인 분석
     - 우수상(김민지·백송희(서울시립대학교)·오호영(가천대학교)): 메콩국가 도시의 도로 패턴 분석을 통한 對 메콩 도시부문 국제개발 협력 방향 연구
     - 장려상(Surasak Muangdee·Nuttatida Karunyakorn, 태국 쭐라롱껀대학교): Beyond the Next Level of Mekong-ROK Relationship
     - 장려상(Saksucha Submakudom, 도쿄공업대학교): How Green Energy Cooperation Can Step Up the Mekong-ROK Partnership
     - 장려상(이홍준, 제주대학교): 한국 2015 개정 세계지리 교과서에 재현된 메콩강 유역 내용 분석-탈식민주의 관점의 재현을 중심으로
     - 장려상(김동훈, 조선대학교): 빅데이터를 활용한 메콩의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
     - 장려상(조장현, 성균관대학교): 미·중 패권경쟁의 국제정세 속 한국의 외교전략: 한-메콩 다자주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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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21-22 한-메콩 교류의 해」 기념 논문 공모전 

시상식 및 발표회 개최

-‘한-메콩 협력의 미래 발전 방향 연구’를 주제로 69편의 논문 접수 -



□ 이번 시상식 및 발표회는 온·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

진행되었으며, 수상자들에게는 외교부 장관 명의 상장 및 부상이 

수여되었다. 

  ㅇ 이후 각 수상자들의 논문 발표에 이어, 시상자로 참여한 외교부 

아세안국 심의관 및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의 총평이 

이어졌으며 동 과정에서 수상자들이 한-메콩 간 △외교, 

△도시개발, △농업, △교육, △사회, △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

협력을 주제로 작성한 논문에 대해 평가와 의견교환이 

이루어졌다. 

□ 이번 논문 공모전은 향후 한-메콩 협력에 대한 연구를 이끌어나갈 

국내외 신진 전문가 육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한-메콩 미래협력 

방안에 대한 다양하고 참신한 견해를 공유한 유익한 장이 된 

것으로 평가된다. 

  ㅇ 외교부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채로운 한-메콩 교류의 해 기념 

사업을 이어나감으로써 한-메콩 협력에 대한 한국과 메콩 국가 

국민들의 상호인식과 관심을 더욱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. 

붙임: 행사 사진.  끝. 


